
동굴진지의 비밀을 파헤치다

KBS 역사추적 2주간 취재… 본보 일제전적지 탐사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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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역사추적 취재진이 지난해 12월 2주동안 본보 일제전적지 탐사팀의 협조를 

받아 도내에 산재해 있는 일본 군사시설을 취재해 주목받고 있다. /사진=한라일보 

DB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제주도에 구축한 거대한 군사시설의 실체가 KBS역사추적 취재진에 

의해 대대적으로 조명된다.

대표적인 역사 대중화 프로그램인 KBS역사추적 취재진은 '제주도 동굴진지의 비밀' 2부작을 제

작해 오는 17일, 24일 오후 8시10분부터 각각 50분 동안 KBS1 TV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1부 '결 7호 작전 제주도를 사수하라'는 일본의 제주도 사수작전인 '결 7호 작전'으로 군사요

새가 된 제주도의 실상을 보여준다. 알뜨르비행장을 만들게 된 배경과 해안결전기지 구축, 태

평양전쟁의 요충지로서의 제주도 및 제주도를 사수하기 위한 결 7호 작전의 실체, 섬 전체가 

거대한 군사요새로써 점차 죽음의 위기로 내몰리는 제주도민의 운명 등을 담았다.

방송을 통해 알뜨르비행장과 격납고시설 및 송악산 알오름 거대 지하호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서남부에 구축된 해안결전기지와 한라산 고지대인 어승생악 토치카 등 복곽진지의 실상이 공

개된다.



제2부 '자살특공기지를 구축하라'를 통해서는 당시 미군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았던 일본제국주의의 행태를 낱낱이 파헤친다. 일본군이 제주도 해안가 곳곳에 구

축한 동굴진지는 인간어뢰라 불린 카이텐(回天)과 자살특공보트인 신요(震洋)의 기지였다. 또한 

일본군이 조천읍 교래리 일대에 구축했던 비밀비행장을 통해 가미가제 특공작전이 준비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본군은 제주도를 무대로 다양한 자살특공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다.

방송은 일본이 패전한 지 64년이 흐른 지금에도 제주도 곳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전쟁의 상흔

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 때 제주는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이번 방송을 위해 취재진은 지난해 12월 2주 동안 본보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 전적지를 가다' 

탐사팀과 제주에서 촬영을 했으며, 일본과 미국 등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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